
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2월6일
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
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

금호 박찬구 회장 불구속 기소
남부지검, 금호P&B화학 자금 횡령․배임 혐의로 … 주식 불법거래도

서울남부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전형근)는 12월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, 회사자금 횡령ㆍ배임

등의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ㆍ횡령 및 위반)로 박찬구

(63)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.

검찰에 따르면,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

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6

월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(보유주식

의 88%)를 집중 매도해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나

머지 35만주(12%)는 담보해지 절차가 지연돼 7월3일 매각했다.

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&B화학을 포함해

협력기업과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

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.

조사결과 박찬구 회장은 금호P&B화학의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

무담보 저리로 빌려 쓰고, 납품기업에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

돌려받는 식으로 112억6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.

또 자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고무 부산물을 다른 곳에 염가 매각해

21억8000만원을 부당지원하고,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할

인한 만큼을 되돌려 받아 32억원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

받고 있다.

검찰은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찬구

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며, 박찬구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

대신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.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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